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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및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과의 연계 활용

- 데이터로 본 청년의 이동과 소득변화 : 5극3특 균형발전 정책에 반영-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2023년 기준 

소득이동통계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지역이동이 소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주요 정책과의 연계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다.
* 5극3특 : (5극)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3특) 강원, 전북, 제주

이번 기획보도는 청년의 지역이동이 개인 소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권역별

인구 정착과 경제 활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 청년 이동과 소득변화에 대한 

실증적 통계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소득이 있는 청년층(15~39세)의 지역 이동 특성

ㅇ 2023년 권역 간 이동자의 63.9%가 청년층, 비수도권→수도권 이동자 10명

중 7명(69.6%)이 청년층

ㅇ 권역 간 이동률 : 남자(3.2%) > 여자(2.9%) ※수도권 이동률 남자(1.2%) < 여자(1.3%)

ㅇ 권역 내 이동률* : 수도권(4.0%, 최고), 동남권(2.3%, 최저)
* 권역 내 시도 경계를 이동한 인구의 비율

ㅇ 수도권․충청권 순유입, 그 외 지역은 순유출

□ [소득변화_수도권 중심] 수도권↔비수도권 이동 청년

ㅇ 수도권 이동 청년 : 평균소득 크게 상승, 남자(+21.3%) < 여자(+25.5%)

- 수도권 이동 청년의 34.1%는 소득분위 상향 이동(하향이동 19.0%)

ㅇ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 여자 중 소득 1분위, ‘22년 35.9% → ’23년 25.2%



□ [소득변화_5극 중심] 권역 간 이동 청년

ㅇ 대경권(+25.4%) > 동남권(+23.3%) > 서남권(+20.5%)에서 이동한 청년의 소득증가폭 큼.

- 권역 간 이동으로 인한 소득 변화는 여자가 남자보다 크게 나타남.

- 특히, 대경권 청년 여자, 수도권으로 이동 시 소득 크게 상승(+37.4%)

ㅇ 소득분위 상향이동 비율 : 대경권(35.1%) > 동남권(33.8%) > 서남권(31.7%)

□ [소득변화_5극 중심] 권역 내 시도이동 청년

ㅇ 대경권․동남권․서남권 내 시도 이동 청년, 권역 간 이동 청년에 비해 

소득증가 효과 낮음.

- 소득증감률 : 남자(+14.8%) > 여자(+10.7%), 특히, 서남권 성별 격차 가장 큼.

ㅇ 소득분위 상향이동성 : 남자(26.3%) > 여자(25.8%), 하향이동성: 남자 (17.5%) < 여자(23.0%)

□ [정책활용_5극3특 균형성장 연계] 5극3특 추진전략 이행점검과 연계

ㅇ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번에 추진된 청년의 인적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분석 내용을 향후 ‘5극3특 균형성장추진전략’의 주요 

세부과제 이행점검 시에 적극 활용할 예정

ㅇ 이를 통해 지역 성장엔진 육성, 인적자본 및 생산성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효과적인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 조성 등 5극3특 균형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처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데이터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성장 정책이 더욱 실효적으로 

이행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담당 부서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책임자 실  장 최바울 (042-366-7301)

경제사회통계연구실 담당자 사무관 이석민 (042-366-7316)

<관계 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전략국 책임자 과  장 이종훈 (044-251-3113)

예산조정평가과 담당자 서기관 서동진 (044-251-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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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득이동통계 속 지역·소득의 흐름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일 러 두 기

□ 이 보도자료는 「소득이동통계」를 활용하여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임.

□ 작성개요    

   ○ (작성목적)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 및 지방소멸 위기 등에 따라, 

지역 간 청년이동이 개인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기초자료) 「2023년 소득이동통계(‘25.10.27. 보도자료)」자료 활용

   ○ (분석기준) 지역 이동여부에 따른 소득변화를 측정

     

분석대상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층(2022년 기준 15~39세)

분석연도
▸2022년~2023년 2개년도 종단* 연계
  * 특정 시점의 표본 대상자를 다음 시점까지 추적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상태 변화를 추적

지역구분

▸5극3특: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서남권(광주∙전남) / 강원, 전북, 제주
  ※ 통계자료의 신뢰성(상대표준오차, RSE)을 고려하여 5극(광역권) 위주 분석

▸각 년도 11월 1일 주소지(시도) 기준(등록센서스 기준)

지역이동

▸두 기간의 거주지 지역이 다른 경우 이동한 것으로 간주

▸권역 간 이동은 권역 내 이동을 제외하고 집계
  ※ 예를 들어, 수도권 내의 이동(서울↔경기)은 제외함.

「청년인구 이동 소득변화」 기획보도 국내인구이동통계

이동기준 11월 1일 기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1년간 전입신고 집계 기준

대상자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전체 인구

규모 전 국민의 20% 표본 전수

<국내인구이동통계와 개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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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의

○ 권역 : 지리․경제․문화 등의 유사한 지역들을 묶어 전략적으로 

구분한 공간 단위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수도인 서울을 중심으로 인접한 지역(경기·인천)을 
포함하는 권역

▸(비수도권)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는 대한민국 모든 지역

5극3특
▸수도권·충청권·대경권·동남권·서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서남권(광주∙전남)

○ 청년층 : 소득이동통계 기준과 동일한 15~39세

○ 이동 : 각 년도(‘22년, ‘23년) 11월 1일 기준의 거주지역이 변경된 경우

권역 간 
이동

5극3특 권역의 경계를 넘어 이동한 경우

권역 내 
시도이동

5극3특 권역의 경계 안에서 시도만 이동한 경우

유입
지역 경계(권역, 시도 등)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 온 경우

유출
지역 경계(권역, 시도 등)를 넘어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순이동 유입과 유출의 차이(유입-유출)

이동률 해당 지역 거주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
※ 이동률 분모는 11월 1일 기준의 해당지역 인구를 사용

○ 소득 : 국세청 과세자료 기반의 세전 근로 및 사업소득(노동시장에서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대상으로 분석

소득증감률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거나 감소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
※ (기준 시점 소득 – 이전 시점 소득) / 이전 시점 소득 × 100

소득이동성

전년도의 소득분위와 기준년도 소득분위*를 비교하여 상향 이동∙ 

하향 이동∙유지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 소득계층 이동성 지표
* 소득분위는 소득금액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인구를 동일 비율로 구분한 

것으로 5개의 분위별로 20%씩 구분   ※ 1분위는 하위 20%, 5분위는 상위 2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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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이 보도자료에 실린 이동자에 대한 수치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수치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국내인구

이동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통계청 공표범위 및 형태와 다르게 이용하거나 분석하면 통계 

신뢰성(예, 표본오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보도자료 제공

○ 보도자료: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s://mods.go.kr)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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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역 간 이동 분석대상

2022년~2023년 소득이 있는 청년층(15~39세)의 이동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

○ 청년의 이동사유는 주로 직업문제로 지역 간 청년이동은 산업구조․

임금격차․고용지표 등의 다양한 결정요인 존재

- 청년의 수도권 집중 및 타 권역 유출은 국가경제 성장동력 약화 

및 지역균형발전 저해를 야기

 ☞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의 이동(=청년의 일자리 이동)에 대한 소득수준 
분석으로 청년층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초자료 마련

○ 2023년 전체 인구 중 2022년과 2023년에 소득(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층(15~39세) 1,046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의 변화를 분석

- 이들 중 권역 간 이동은 31.8만 명(3.0%), 권역 내 시도이동은 33만 명(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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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년층 권역 이동의 특성

<유의사항> 소득이 있는 사람의 이동을 분석한 것으로 전체 인구의 이동이 아님에 유의

2023년 수도권으로 이동한 소득이 있는 사람 10명 중 7명은 청년층

○ 2023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소득이 있는 사람 19만 명

중 청년층은 13만명(69.6%)

- 권역 간 이동한 사람 중 청년층은 63.9%를 차지

○ 권역 간 이동률은 청년층 3.0%로 중장년층(1.1%), 노년층(0.6%)보다 높음.

○ 권역 간 남자 청년 이동률은 3.2%로 여자(2.9%)보다 높으나, 수도권

이동률은 여자(1.3%)가 남자(1.2%)보다 높음.

구분 연령층
이동자 수 이동률

권역 간 이동 권역 간 이동수도권 이동 수도권 이동

남녀

전체

전체(15세 이상) 49.7 (100.0) 18.8 (100.0) 1.8 0.7

- 15-39세 31.8 (63.9) 13.1 (69.6) 3.0 1.2

- 40-64세 16.3 (32.7) 5.2 (27.5) 1.1 0.3

- 65세 이상 1.7 (3.4) 0.6 (3.0) 0.6 0.2

남자

전체(15세 이상) 28.5 (100.0) 10.3 (100.0) 1.9 0.7

- 15-39세 17.5 (61.3) 6.9 (66.4) 3.2 1.2

- 40-64세 10.0 (35.2) 3.2 (30.5) 1.2 0.4

- 65세 이상 1.0 (3.5) 0.3 (3.1) 0.7 0.2

여자

전체(15세 이상) 21.2 (100.0) 8.4 (100.0) 1.6 0.7

- 15-39세 14.3 (67.4) 6.2 (73.5) 2.9 1.3

- 40-64세 6.2 (29.5) 2.0 (23.7) 0.9 0.3

- 65세 이상 0.7 (3.1) 0.2 (2.8) 0.5 0.2

<권역 간 이동자 수 및 이동률, 2022→2023년>
(단위: 만 명, %)

      * ( ) 안의 수치는 하위 집단 내 연령 구성비(%) 임.

<수도권 이동자 연령구성비, 2022→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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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청년의 권역 간 이동 : 수도권∙충청권은 순유입, 그 외 지역은 순유출

○ 소득이 있는 청년의 권역 간 순이동률, 수도권(+0.5%), 충청권(+0.4%)은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고,

- 대경권(-1.1%), 동남권(-1.1%), 서남권(-1.0%)은 유출인구가 더 많음.

○ 수도권 청년의 순이동률은 남자(0.4%)보다 여자(0.6%)가 더 높음.

2022년 
지역

전체 
인구 수

(A)

이동자 수
순이동률
(C-B)/A유출(B) 유입(C) 순이동

(C-B)
수도권
이동

전국 1,046.2 31.8 13.1 31.8 0.0 0.0 

수도권 598.1 10.1 - 13.1 3.0 0.5 

충청권 109.8 6.0 4.3 6.4 0.4 0.4 

대경권 82.6 3.9 2.0 3.1 -0.9 -1.1 

동남권 134.4 5.0 2.7 3.5 -1.5 -1.1 

서남권 55.2 2.3 1.3 1.8 -0.5 -1.0 

강원 25.3 1.9 1.4 1.9 -0.1 -0.2 

전북 28.4 1.7 0.9 1.4 -0.4 -1.3 

제주 12.3 0.8 0.5 0.7 -0.1 -0.8 

<청년층 권역 간 이동자 수 및 순이동률, 2022→2023년>
(단위: 만 명, %)

<청년층 권역 간 순이동률, 2022→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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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청년의 권역 내 이동 : 수도권 거주 청년의 권역 내 이동 많아

○ 소득이 있는 청년의 3.2%는 권역 내 시도 이동

-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역 내 시도 이동률(4.0%)이 다른 권역 

거주 청년보다 높음.

- 비수도권 권역 중에는 동남권의 권역 내 이동률(2.3%)이 가장 낮음.

○ 성별로는 청년 여자의 권역 내 시도 이동률(3.2%)이 남자(3.1%)보다 높음.

성별 ‘22년 지역 전체 인구 수(A)　
권역 내 시도 이동

이동자 수(B) 이동률(B/A)

남녀

전체

전국 1046.2 33.0 3.2

수도권 598.1 23.9 4.0

충청권 109.8 2.6 2.4

대경권 82.6 2.1 2.5

동남권 134.4 3.1 2.3

서남권 55.2 1.3 2.4

남자

전국 551.6 17.0 3.1

수도권 305.8 12.1 3.9

충청권 60.7 1.4 2.3

대경권 45.9 1.2 2.5

동남권 73.7 1.7 2.3

서남권 29.7 0.7 2.3

여자

전국 494.6 16.0 3.2

수도권 292.4 11.8 4.1

충청권 49.1 1.2 2.5

대경권 36.7 0.9 2.5

동남권 60.8 1.4 2.3

서남권 25.5 0.6 2.5

<청년층 성별 권역 내 이동자 수 및 이동률, 2022→2023년>
(단위: 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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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도권-비수도권 이동 청년 소득변화

1. 수도권-비수도권 이동 청년 소득금액 변화(절대적 소득이동)

2023년 수도권으로 이동한 여자 청년층의 소득 상승이 크게 나타남.

○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은 크게 상승

- 남자의 평균소득 증감률(21.3%)이 여자(25.5%)보다 낮게 나타남.

○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여자의 소득증감률(0.8%)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성별 기준년도
이동자 비이동자

비수도권→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남녀전체
2022년 2,439 2,693 3,187 2,884 
2023년 2,996 2,897 3,545 3,233 
증감률 22.8 7.6 11.2 12.1

남자
2022년 2,911 3,069 3,683 3,374 
2023년 3,531 3,423 4,100 3,796 
증감률 21.3 11.5 11.3 12.5

여자
2022년 1,918 2,222 2,670 2,287 
2023년 2,406 2,239 2,966 2,547 
증감률 25.5 0.8 11.1 11.4

<청년층의 수도권/비수도권 이동여부에 따른 평균소득 및 증감률, 2022→2023년>
(단위 : 만 원, %)

<청년층의 수도권/비수도권 이동여부에 따른 평균소득 변화, 2022→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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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비수도권 청년 이동자 소득분위 변화(상대적 소득이동)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 중 34.1%는 소득분위 상향 이동

○ 상대적 소득이동성은 비이동자가 낮고, 이동자가 높음.

- 수도권 및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이동성은 각각 53.1%, 50.3%

-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이동하지 않은 청년의 소득이동성은 각각 40.4%, 39.8%

○ 수도권 이동자는 상향이동이 많고, 비수도권 이동자는 하향이동이 많음.

- 수도권 이동자는 상향이동(34.1%)이 하향이동(19.0%)보다 높고,

- 비수도권 이동자는 하향이동(26.2%)이 상향이동(24.1%)보다 높음.

○ 수도권 이동자 중 소득 1분위하위20% 비율은 2022년 30.7%에서 2023년

21.0%로 감소

<수도권/비수도권 이동여부에 따른 소득분위 이동비율, 2022→2023년>

<수도권/비수도권 이동여부에 따른 소득분위 구성비 변화, 2022→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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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 여자 중 소득 1분위, 2022년 35.9% → 2023년 25.2%

○ 수도권-비수도권 간 이동한 청년의 소득이동성은 여자가 크게 나타남.

- 남자의 경우, 수도권 이동 시 소득이동성은 51.8%(상향 33.4%, 하향 18.4%),

비수도권 이동 시 48.9%(상향 25.6%, 하향 23.3%)

- 여자의 경우, 수도권 이동 시 소득이동성은 54.6%(상향 34.9%, 하향 19.8%),

비수도권 이동 시 52.1%(상향 22.3%, 하향 29.8%)

- 특히, 청년 여자의 경우 수도권 이동 시 소득 상향이동성이 34.9%로 크게 증가함.

○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남자 중 2022년 소득 1분위 비율은 26.0%,

청년 여자 35.9%로 여자 이동자가 하위소득에 더 많이 분포됨.

비수도권→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합계 100.0 100.0 100.0 100.0

상향이동 33.4 34.9 25.6 22.3

하향이동 18.4 19.8 23.3 29.8

유지 48.2 45.4 51.1 47.9

<수도권/비수도권 이동에 따른 소득분위 이동비율, 2022→2023년>
(단위: %)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분위 구성비 변화, 2022→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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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권역 간 이동 청년 소득변화

<유의사항> 3개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제주)의 이동자는 일부 이동에 대한 수치가 적어 신뢰성 
문제로 권역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대경권 및 동남권에서 타 권역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상승이 크게 나타남.

○ 권역을 이동한 청년의 소득증감률이 높은 권역은 대경권(25.4%),

동남권(23.3%), 서남권(20.5%), 충청권(14.4%), 수도권(7.6%) 순임.

구분 전국
2022년 유출권역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서남권

권역 간 
이동

2022년 평균소득 2,552 2,693 2,686 2,330 2,516 2,432 

2023년 평균소득 2,951 2,897 3,074 2,923 3,104 2,932 

증감률 15.6 7.6 14.4 25.4 23.3 20.5

권역 간 
비이동* 증감률 11.5 11.2 11.0 12.3 12.7 12.2

<유출 권역별 청년층 평균소득 및 증감률, 2022→2023년>
(단위: 만 원, %)

   * 5개 초광역권(5극) 경계를 넘어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지 않은 경우로 권역 내 시도이동은 포함됨.

○ 성별로는 청년 여자의 권역 간 이동과 비이동의 소득증감률 차이가

남자보다 크게 나타남.

- 대경권 청년 여자의 경우 권역 간 이동자와 비이동자의 소득증감률

차이는 15.7%p로 가장 크게 나타남.

<유출 권역별 이동에 따른 청년층 소득증감률, 2022→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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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간 청년 여자 이동자의 경우, 수도권 이동 시 소득 크게 상승

○ 수도권 이동 시 소득증감률이 높은 권역, 남자는 서남권(27.8%)․

대경권(26.5%), 여자는 대경권(37.4%)임.

○ 대경권과 동남권 청년 남자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동 시 차이가

적은 반면, 여자는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 소득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 대경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여자(37.4%)는 비수도권 이동(16.4%)한

경우보다 소득증감률 크게 상승(+21.0%p)

- 서남권은 남녀 모두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동 시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충청권에서 수도권 이동한 청년의 소득증감률은 17.9%, 비수도권 

이동한 청년의 소득증감률은 6.1%로 타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성별 ‘22년 
유출지역

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이동 증감률
차이
(A-B)

2022년 
평균소득

2023년 
평균소득

증감률
(A)

2022년 
평균소득

2023년 
평균소득

증감률
(B)

남녀
전체

수도권 -　 -　 -　 2,693 2,897 7.6 -

충청권 2,646 3,119 17.9 2,789 2,959 6.1 11.8 

대경권 2,254 2,942 30.5 2,408 2,904 20.6 9.9 

동남권 2,483 3,108 25.1 2,557 3,099 21.2 3.9 

서남권 2,282 2,922 28.0 2,621 2,945 12.4 15.7 

남자

수도권 - - - 3,069 3,423 11.5 -

충청권 3,191 3,735 17.0 3,290 3,486 6.0 11.1 

대경권 2,717 3,438 26.5 2,785 3,418 22.7 3.8 

동남권 2,945 3,617 22.8 3,027 3,737 23.5 -0.6 

서남권 2,664 3,405 27.8 3,042 3,455 13.6 14.3 

여자

수도권 - - - 2,222 2,239 0.8 -

충청권 2,032 2,427 19.4 2,072 2,204 6.4 13.0 

대경권 1,746 2,399 37.4 1,896 2,206 16.4 21.0 

동남권 1,962 2,532 29.1 1,886 2,188 16.0 13.1 

서남권 1,883 2,418 28.4 2,072 2,280 10.0 18.4 

<유출 지역별 권역 간 이동에 따른 평균소득 및 증감률, 2022→2023년>
(단위: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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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권에서 타 권역으로 이동한 청년, 소득분위 상승 비율(35.1%) 가장 높음.

○ 소득분위가 상승한 사람의 비율은 권역 간 이동자가 비이동자 보다 높음.

- 권역 간 이동자의 소득분위 상승비율은 29.5%, 권역 간 비이동자는 22.8%

○ 소득분위 상향이동 비율이 큰 유출권역은 대경권(35.1%), 동남권(33.8%),

서남권(31.7%), 충청권(30.7%), 수도권(24.1%) 순임.

○ 권역 간 이동한 여자 청년의 소득분위 이동성은 남자보다 크게 나타남.

○ 수도권에서 타 권역으로 이동한 여자 청년은 소득분위가 상승한 사람

(22.3%)보다 하락한 사람(29.8%)이 많음.

이동구분
‘22년 

유출지역
2022→2023년 소득분위 이동비율

합계 상향이동 하향이동 유지

권역 간 이동

전체 100.0 29.5 22.1 48.4

수도권 100.0 24.1 26.2 49.7

충청권 100.0 30.7 20.9 48.4

대경권 100.0 35.1 18.7 46.3

동남권 100.0 33.8 20.0 46.2

서남권 100.0 31.7 20.4 47.9

권역 간 비이동 전체 100.0 22.8 17.2 60.0

<유출 지역별 권역 간 이동에 따른 소득분위 이동비율, 2022→2023년>
(단위: %)

<유출 지역별 권역 간 이동에 따른 소득분위 이동비율, 2022→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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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권역 내 이동 청년 소득변화

<유의사항> 권역 내의 시도 경계를 이동한 청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비수도권의 권역 내 시도 이동은 권역 간 이동보다 소득증가 효과가 낮음

○ 수도권은 권역 내 시도 이동한 청년이, 비수도권은 권역 간 이동한 

청년이 소득증감률 높음.

- 두 집단 간 차이는 대경권(+11.0%p)․서남권(+8.5%p)․동남권(+7.9%p) 순으로 큼.

- 충청권은 두 집단 간 차이(+0.7%p)가 크지 않음.

○ 권역 내 시도 이동과 시도 비이동 비교 시, 서남권(-0.2%p)을 제외한 

4개 권역은 권역 내 시도 이동한 청년의 소득증감률이 더 높음.

<권역 간 및 권역 내 이동 청년의 평균소득 증감률, 2022→2023년>

‘22년 

지역

권역 간 비이동 권역 간 이동
권역 내 시도 이동 권역 내 시도 비이동

평균소득 증감률2022년 
평균소득

2023년 
평균소득 증감률 2022년 

평균소득
2023년 

평균소득 증감률

전체 3,149 3,563 13.2 3,060 3,413 11.6 15.6

수도권 3,341 3,770 12.8 3,181 3,535 11.2 7.6

충청권 2,784 3,165 13.7 3,098 3,436 10.9 14.4

대경권 2,666 3,049 14.4 2,880 3,233 12.3 25.4

동남권 2,538 2,930 15.4 2,875 3,238 12.6 23.3

서남권 2,566 2,875 12.0 2,823 3,167 12.2 20.5

<권역 간 및 권역 내 이동의 평균소득 및 증감률, 2022→2023년>
(단위: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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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내 시도 이동한 여자의 소득증감률이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권역 내 시도 이동한 남자의 소득증감률이 전 권역에서 여자보다 높음.

- 시도 이동 남자(14.8%)와 여자(10.7%)의 소득증감률 차이는 4.1%p임.

- 서남권(7.1%p), 동남권(5.6%p), 대경권(4.3%p)의 남녀 격차가 큼.

○ 남자는 권역 내 시도 비이동자보다 시도 이동자의 소득증감률이 높지만,

여자는 그 차이가 작음.

- 서남권 시도 이동 여자의 소득증감률(7.9%)은 비이동자(11.5%)보다 낮음.(-3.6%p)

<권역 내 이동여부에 따른 청년층 소득증감률, 2022→2023년>

성별 지역
권역 내 시도 이동 권역 내 시도 비이동

2022년 
평균소득

2023년 
평균소득 증감률 2022년 

평균소득
2023년 

평균소득 증감률

남자

수도권 3,885 4,445 14.4 3,675 4,086 11.2
충청권 3,274 3,767 15.1 3,632 4,042 11.3
대경권 3,063 3,550 15.9 3,372 3,801 12.7
동남권 2,983 3,503 17.4 3,385 3,829 13.1
서남권 2,883 3,314 15.0 3,311 3,728 12.6

여자

수도권 2,788 3,083 10.6 2,665 2,961 11.1
충청권 2,221 2,474 11.4 2,434 2,684 10.3
대경권 2,169 2,420 11.6 2,263 2,522 11.4
동남권 1,997 2,232 11.8 2,258 2,522 11.7
서남권 2,219 2,394 7.9 2,254 2,514 11.5

<권역 내 이동 지역에 따른 평균소득 및 증감률, 2022→2023년>
(단위 :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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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내 시도 이동 청년층의 소득분위 상향 이동은 남자가, 하향 이동은 여자가 높음.

○ 권역 내 시도 이동한 청년 중 소득분위 이동성은 남자 43.8%, 여자

48.8%로 여자가 큼.

- 세부적으로는 남자(상향 26.3%, 하향 17.5%), 여자(상향 25.8%, 하향 23.0%)로 

상향이동성은 남자가, 하향이동성은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남.

○ 권역 내 시도 이동한 청년 남자는 주로 4․5분위에 분포

권역 내 시도 이동 권역 내 시도 비이동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합계 100.0 100.0 100.0 100.0

상향이동 26.3 25.8 22.2 23.3

하향이동 17.5 23.0 16.0 18.4

유지 56.2 51.2 61.8 58.4

<권역 내 시도 이동에 따른 소득분위 이동비율, 2022→2023년>
(단위: %)

<권역 내 시도 이동한 청년의 소득분위 구성비 변화, 2022→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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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자주 묻는 질문

Q1) 이번 분석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2022년과 2023년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층(15~39세)을

대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중 권역 간 이동자는 약 31.8만 명(3.0%),

권역 내 시도 이동자는 약 33만 명(3.2%)입니다. 분석에 사용한 기초자료는

전 국민의 20% 표본으로 구축된 소득이동통계입니다.

Q2) 전체 인구 이동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청년층’만 분석한 이유

는 무엇인가요?

☞ 청년층의 이동은 주로 직업 문제(일자리·소득)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소득이 있는 청년층의 이동은 사실상 ‘일자리 이동’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고용기회와 임금격차 등 경제활동 중심의 청년 이동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Q3) 권역 간 이동과 시도 간 이동은 다른가요?

☞ 권역 간 이동은 5극3특 권역의 경계를 넘어 이동한 경우로 권역 내에서

시도단위의 이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한

경우 시도 간 이동에 포함되지만 권역 간 이동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이번 결과가 의미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 청년의 수도권 집중은 지역 간 임금·산업 격차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상승이 두드러져 ‘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

완화’ 정책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특히,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5극 권역 내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여 

권역 내 인구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